
KITV, 2년만에 화의종결 새 출발!
고려포리머 ,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으로 재기 … 매출 800억원 목표

거래소 상장기업인 케이아이티비(대표 한동훈)가 부도 2년만에 화의를 벗어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서울지법 제2파산부는 3월5일 케이아이티비에 대해 화의종결 결정을 내렸다.

고려포리머 이름으로 잘 알려진 케이아이티비의 화의종결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과감한 사업 전환이 결

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3년 설립된 고려포리머는 한때 국내 최고의 사업포장재 전문기업로 이름을 날렸다. 1988년 거래소에 상

장된 후 약 10년 동안 고려포리머는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에 잇달아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컨테이너 포장

매출 수요증가로 수출유공자 표창을 받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1998년에는 매출 400억원 수준의 단단한 회사

로 성장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리한 사업다각화가 화근으로 작용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도·소매와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 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영난에 빠져들었다.

결국, 고려포리머는 72억원의 어음 결제를 못해 2001년 4월10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미 그전에 자본금 900

억원에 누적적자 1080억원으로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었다.

부도 이후 고려포리머는 2차례의 유상증자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일단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538억원 규모인 부채를 165억원으로 줄여 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자산매각과 유상증자, 해외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해 46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또 한때 300명이 넘던 직원을 40명으로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국내 공장을 정리하고 유지비

용을 최소화하면서 해외 공장만을 중심으로 사업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쌍방향TV 전문기업 잇츠티비 지분 97%를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해 쌍방향TV 시장에 진출했

다.

2003년 3월 회사명을 케이아이티비로 변경하고 외국시장 공략에 주력했다. 이후 꾸준히 일본, 홍콩 사업자와

셋톱박스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02년 7월 이후 7개월만에 25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2002년 123억원의 매출을 올린 케이아이티비는 2003년 800억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아이티비는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증자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새롭게 진출한 쌍방향

TV 셋톱박스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화의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었다며 이번 화의종료 결정을 통해 대

외 신인도를 높여 경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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